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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에 피운 동백꽃…다솜한국학교, 민화로
한국문화 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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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진 화가 지도 아래 전통 민화 체험…2026~2027학년도 문화교육 시작
김장·한지 공예·K팝까지…전통과 현대 아우르는 체험형 수업

한지위에 동백꽃을 그리며 한국 전통 미술을 배우는 학생들.[다솜한국학교 제공]

미국의 한인 학생들이 한지 위에 동백꽃을 그리며 한국 전통 미술을 배웠다. 그림을 따라 그리는 데 그치

지 않고, 한국의 옛 그림에 담긴 소망과 생활문화를 알아보는 시간이었다.

다솜한국학교(교장 최미영)는 지난 10일(현지시간) 민화 그리기 체험을 시작으로 2026~2027학년도

한국문화 시리즈를 시작했다. 학생들은 신유진 화가의 지도를 받아 한지에 동백꽃을 그리며 전통 미술의

색감과 표현 방식을 경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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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화에 익숙한 학생들에게 물감이 스며들고 번지는 한지는 낯선 재료였다. 학생들은 한지의 특성에 적

응하며 각자의 동백꽃을 완성했다. 직접 작품을 만들면서 한국 전통 미술을 눈으로 감상하는 것과는 다른

즐거움을 경험했다.

민화는 조선 후기 널리 유행한 그림으로, 집안을 장식하거나 건강과 장수, 행복을 기원하는 데 쓰였다. 다

솜한국학교는 그림 그리기를 통해 학생들이 전통 미술뿐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조상들의 생활과 바람도 이

해하도록 했다.

다솜한국학교는 그림 그리기를 통해 학생들이 전통 미술뿐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조상들의 생활과 바람도 이해하도

록 했다.[다솜한국학교 제공]

올해 문화 시리즈는 민화에 이어 김장 담그기, 한지 공예, 나의 역사 기록하기, 한국 음악과 K팝, 한복 열

쇠고리 만들기 등으로 이어진다. 미술과 음식, 공예, 음악을 아우르며 한국의 전통문화와 현대 대중문화

를 함께 접하도록 구성했다.

최미영 교장은 “학생들이 가정에서는 쉽게 접하기 어려운 한국문화 활동을 직접 경험하면서 우리 문화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발견하고, 한인 교육문화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을 키우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학교는 오는 11월 김치의 날을 맞아 학생들과 함께 김장을 담글 예정이다. 김치를 직접 만들고 나누는 과

정을 통해 한국 음식문화와 공동체의 의미를 배우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김장 문화는 2013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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